
낯설고 불편한 진실 ! 강제 단종, 낙태를 아십니까.
영화 '도가니'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상으
로 돌아와 곧 잊어버리겠지만, 남겨진 그 사람들은 평생 그 아픔을 가슴에 
새기며 살 것입니다. 

일제시대부터 행해져온 한센회복자들에 대한 강제격리 정책, 그리고 강제단
종, 낙태는 해방후까지도 행해져왔습니다. 불행하게도 한센회복자들은 한센
병이 유전병이 아님에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단종을 당하여야 하
였습고, 낙태를 당하여야 하였습니다. 한센회복자들은 자식이 없는 노년의 
쓸쓸함을 기초생활보장법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도가니같은 현실이 없을 리 없겠지만, 한센회복자들은 그동안 사회의 
음지에서, 사람들의 멸시와 차별을 '운명'으로 알면서 침묵으로 살아왔습니
다. 

한센회복자들은 그동안 '한센인'이라는 이름하에, 교육과 주거에 있어서 차별
을 받아왔습니다. 한센회복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한센
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센피해자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3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나마도 피해자 생
활지원조차 관련 법 규정의 미비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정부를 상대로 소록도 병원을 비롯한 정착촌 등지에서 행진 강제단
종, 낙태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센피해자법이 실제로 
한센회복자들이 당한 과거 역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적으로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
리는 한센피해자법의 개정을 촉구하면서, 다른 한편 강제격리, 오마도 강제
노동사건, 그리고 정착촌 등지에서 행해진 차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청구소
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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